
첨부1  회의 주요 내용

□ CDM 사업이란?

ㅇ CDM(Clean Developement Mechanism, 청정개발체제)

-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

달성한 실적(CER, Certified Emission Reduction)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

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

- 승인된 사업은 7~21년 간 CER을 나누어 발급받음

- ‘17년 6월 기준 약 215개의 CDM 방법론이 UN에 등록되어있음

ㅇ CDM 관련 쟁점 이슈

-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협약 체제가 시행됨에 따라(‘21~) 기존 교토의정

서 하 제도였던 CDM이 파리협약 하에서도 유효한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

있을 것인지 여부(기존사업, 신규사업 모두 포함)

□ CDM의 파리협약 전환 시나리오

- CDM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10년 이상(‘08~) 지속되어오며 체계가 상당부분 

자리잡은 상황으로 전면폐지 후 신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무리

- 전문가들은 기존 CDM 사업의 부분 인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

구체적인 내용이 올 12월 COP25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

ㅇ CDM의 파리협약 전환 시나리오

  1. 기존의 모든 CDM 사업 및 CER의 100% 전환

   - 브라질, 인도, 중국 등 CDM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주장

  2. 일부 CDM 및 CER 전환 : 유력

  3. CDM과 CER의 전환 불가

   - EU 등 선진국 측 주장

   - 현재 개발된 CDM 사업에 의해 발급될 잠재 CER(154억톤)을 모두 인정하

게 되면 해당실적만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되므로 인

정 불가 입장



ㅇ CDM의 파리협약 전환 시나리오 – Perspective Climate Group Report

   - 독일의 유명 온실가스 컨설팅업체 Perspective Climate Group의 보고서에

서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에 유통될 CER양을 추정

A. 전부 인정 : 약 154억톤 CER 시장 공급

B. 대규모 CDM사업(냉매·아디프산 공정, 대수력사업) 제외 : 8.9억톤 공급

C. 대규모 CDM사업 제외, 최빈국에서 실시한 사업만 인정 : 1.3억톤 공급

   - 현재 Pathway B와 C 사이의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, Pathway C 

시나리오에서 국가 한정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 논의 중

□ 회원사의 향후 대응방향 – CDM 전환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 전략

① 대상국가 : LDC

- UN에서는 매년 LDC*(Least Developed Countries) 명단을 발표하고 있음

* 2018.12월 기준, 캄보디아, 미얀마 등 33개국

-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지는 파리협약 체제에도 불구하고, LDC에 대해서

는 재정적·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분명

- 따라서 LDC에 투자한 CDM사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CER의 경우에는 파

리협약 체제에서도 제제대상 예외 가능성 높음

② 사업시기 : 2016.11.05 이후 시작된 사업에 투자

- 2016.11.05는 파리협약 비준일로써 해당 날짜 이후에 진행된 사업은 교토의

정서가 아닌 파리협약 체제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음



③ 사업규모 및 성격

- 극소규모 프로그램(PoA, Programme of Activities)에 투자

- 현재 냉매·아디프산 공정배출 감축사업 및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 등은 타 

CDM사업과 비교하여 감축 노력대비 많은 양의 CER을 발급 받을 수 있어 

국제사회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움직임 있음

- 따라서 하나의 큰 사업보다는 다수의 극소규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CER

확보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 가능


